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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청년 이주노동자 故 강태완 님을 추모하며

한국에서 26년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으로, 청년 이주노동자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

둥 쳤던 청년 강태완이 지난 11월 8일, 전북 김제의 특장차 제조업체 HR E&I에서 일하던 

중 산업재해로 사망했다. 자진출국과 재입국 등 힘든 여정을 거친 끝에 체류자격을 얻고 취

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.

여섯 살 때 어머니와 한국에 와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서른 두 살 청

년의 비보와 그의 국내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썼던 활동가 김사강(이주와 인권연구소)

의 절규에 우리는 함께 분노한다. 청년 강태완은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13년, 청년 이주노동

자로 2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다. 그의 삶은 차별 받고 배제 받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과 

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.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

안타까운 비보와 활동가의 절규를 들어야 할 것인가?

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(UN)에서 만든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

1991년 비준하여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. 유엔(UN)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는 그 

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,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자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

고 규정하고 있다.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의 체류권 제도화 권

고에 따라 정부는 ‘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’을 마련하

였지만, 이는 아동에게 거주 비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, 대학 진학이나 전문직 취업을 전제

로 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. 그마저도 2025년 3월까지만 유효하다.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

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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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92만 3천 명으로,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었다. 전체 

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.2%에 불과하지만,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812명 중 

외국인은 85명으로 10.5%를 차지하고 있다.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사고재해율 역시 전체 

노동자가 0.49%인 데 비해 외국인은 0.87%이다.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

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. 노동환경의 개선 없이 위험한 일자리

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려는 ‘위험의 이주화’는 중단되어야 한다.

우리는 두 손 모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,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유가족분들께

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. 그의 발자취를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 체류하며 꿈을 키우

기 어려운 현실, 위험한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의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

것을 다짐한다. 아울러 이번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,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

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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